
일본에서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품은 광 촉매 가공 소재들 

요즈음 일본의 방적 회사들은 광 촉매를 이용한 기능 가공 소재를 연달아 

개발하고 있다. 시키보는 2005년 춘하절용으로 광 촉매 가공 소재 “틴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7월에는 닛신보가 “클린 텍터” 상표

로 시리즈화하여 상품화하였다. 광 촉매 가공 소재는 “나노 테크”에 이어 다

음 세대의 기능 가공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 

 ◎ 시키보 - 침장이나 자재용으로 “틴터”를 판매 

시키보는 2005년 춘하절부터 새로운 산화티탄(titanium oxide)의 광 촉매 가

공 소재 “틴터”를 이불 등의 침장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10여년 동안이나 연

구를 계속하여 상품화하게 된 후가공 소재로 면 등에 사용된다. 태양 광선뿐

만 아니라 형광등 빛으로도 소취나 방오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 방적 기업들

이 의류용으로 상품화하고 있는데, 시키보는 “틴터”의 경우 어디까지나 이불

잇 등의 침장품이 주용도가 되고 있다. 

“틴터”는 세탁 내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광 촉매의 반영구적인 소취나 방오 

기능의 효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의류용으로는 효력이 빠

른 소취 기능과 세탁 내구성이 있는 가공 “슈퍼 아니엘”이나 “슈퍼 아니엘 

9”를 권하고 있다. 앞으로 “틴터”를 커튼이나 소파의 커버 등이나 자재용으

로도 용도를 넓힐 예정이다. 

 ◎ 구라보 - 라이오라이트를 사용한 “선 터치” 

구라보의 “선 터치(Sun Touch)”는 광 촉매형 산화티탄을 응용하여 섬유에 



가공한 여러 가지 유기물 분해 성능이 있는 소재이다. 

그 동안 광 촉매를 섬유에 가공하면, 섬유나 촉매를 고착시키기 위한 바인

더 등이 분해되고 섬유도 약해지므로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라이

오라이트(rhyolite)는 화성암의 하나로서 다공질 규산염(silicate)으로서 광 촉매

형 산화티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섬유에 가공하여 쓸 때 섬유나 바인더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높은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구라보는 광 촉매 라이오라이트를 독자적인 기술로 섬유에 특수하게 가공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암모니아 냄새, 계란 썩은 내, 담배 내, 고령자 내

의 4대 악취나 저급 지방산 등에 대한 소취 효과와 섬유에 묻은 식품이나 

립스틱, 잉크 등의 유기물을 형광등 빛 아래서 분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높

은 기능성을 특징으로 오래 유지하며, 의류나 유니폼, 침장 등의 폭넓은 분

야에의 용도를 제안하고 있다. 

 ◎ 닛신보 - 광 촉매를 이용한 각종 기능의 “클린 텍터” 

닛신보는 광 촉매를 이용한 항균ㆍ방취, 소취, 방오 등의 기능 가공을 “클

린 텍터” 시리즈로서 판매하고 있다. 항균ㆍ방취 가공은 “클린 텍터-1”이라고 

하여 독자 기술로 광 촉매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여 높은 항균 방취성과 내

구성을 만들어 냈다. 

“클린 텍터-2”는 소취 가공으로서 광 촉매를 유기물 분해 작용과 특수 세

라믹에 의하여 물리 흡착력과 화학 흡착력을 짜 맞춰 만들었으며, 암모니아, 

초산, 이소길초산(isovaleric acid) 등의 악취 성분에 효과적이다. 

방오 가공의 “클린 텍터-3”은 의복에 밴 땀 등을 분해한다. 또한 햇빛에 

빨래를 말릴 때 세탁에서 덜 빠진 때 성분이 잘 분해되는 효과가 있으며, 면 



100%나 폴리에스터ㆍ면 혼방 원단 등에 가공할 수 있다. 유니폼용 직물로서 

먼저 판매하고 있는데, 셔츠, 홈 퍼니슁(home furnishing), 편포 등의 폭 넓은 

용도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 다이와보 -“솔레쉬” 특수 가공으로 활성 산소로 냄새를 분해 

다이와보는 2000년에 이미 광 촉매 산화티탄을 이용한 소취ㆍ항균 가공 

“솔레쉬(Solesh)”를 개발하였다. 섬유 표면에 특수 가공을 하고, 자외선을 쪼

임으로써 활성 산소를 방출하면 그 활성 산소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으

로 소취 효과와 항균 방취 성능을 갖추고 있다. “솔레쉬”는 암모니아 냄새와 

황화수소 냄새를, 10회 세탁 후에도 소취 효과가 있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

의 정균 활성치(靜菌活性値)도 4.8이었다. 니트 직물에도 가공할 수 있으며, 

모자 소재나 침장품 등의 상품화가 주로 되어 있다. 

“솔레쉬”는 응용 가공 소재로서 흡수 속건 가공 “미스터 간따로(Mr.乾太

郞)”와 짝지어 “쾌적 무취 생활”을 상품화하고 있다. 여름에 방 안에서 빨래

를 말려도 빨리 마르고 냄새도 안난다는 콘셉으로 파자마나 트렁크스, 내의 

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 다이이치보 

광(光)이 필요 없는 촉매 티타니아(titania ; TiO2 백색 가루로 천연 결정은 

보석임)계 화합물을 천에 고착시킨 가공 “티타메탈”을 개발하고 있다. 

티타니아계 화합물은 표면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로 수산화 라디컬을 

만든다. 이 수산화 라디컬의 산화력으로 냄새 성분이나 세균 등의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어 있어 광은 필요가 없다. 물론 티타니아계 화합물은 촉매이며 

효과는 반영구적이다. 



나노 수준의 입자를 원단에 고착시키므로 바인더가 필요 없으며, 촉감을 

변화시키지 않고 가공할 수 있다. ♣ 

 


